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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는 마음의 자세          08-09-04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과는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돈을 모으는 마음의 자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내심

구매충동을 이기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하는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1-2년 기다려서 예산에 알맞는 형편이 되었을 때 자동차를 구매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축하면서 사는 것과 빚을 안고 사는 것은 인내심으로 차별이 납니다. 백화점의 예쁜 마네킹에 걸쳐입혀진 고급 의류도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그런 구매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2. 만족스런 생활이면 더 큰 만족을 추구하지 말 것.

평범한 생활에도 가족 간에 회목이 있고 서로 아껴주는 가족관계라면 그것을 최대의 만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광고나 판촉의 유일한 목적은  소비자를 더욱 행복하게, 더욱 예쁘게,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는 느낌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 광고에 마음을 빼앗기면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상품을 사게 됩니다. 배우자를 이웃 배우자들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갖고 있는 가구나 가옥에 만족하면서 살면  충동구매심리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3. 지불할 것은 적시에 할 것.

어떤 가정이든지 지불할 청구서도 많고 돈을 보내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런 지불 청구서를 잘 정돈하여 제 때에 즉시로 지불하면 연체비를 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은행의 당좌 구좌도 매일 점검해서 발행하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지 않도록 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고가 없이 발행하는 수표는 은행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한 건당 평균  $2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너무 일정이 바뻐서 매일 잔고를 점검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오버드래프트 (Over Draft) 의 한도를 높이 정해주는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수표는 부도처리가 되지 않지만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부과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을 포함해서 일정 시한을 자나 지불하면 연체비가 추가되는 데 이런 비용을 물지 않으면 그만치 돈을 절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철저한 마음의 단련.

정기적인 수입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주 일정액을 저축하는 마음의 자세와 단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하려하면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봉급을 받거나 사업체로부터 생활비로 할당액을 받으면 제일 먼저 정해진 액수를 저축하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현재 남가주에 있는 한인계 은행에서는 최소 $1000부터 상호기금이나 국채등에 투자를 도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소위 Private Banking이라고 해서 고객들의 투자를 도와주는 부서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그런 부서를 운영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높은 한자릿 수나 두자릿수위 이윤을 지난 40여년간 보여준 투자성 기금들이 여럿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아니면 매달 저축하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의 축적이 빠릅니다. 
5. 재택크를 배울 것.

주류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동포사회에서도 재택크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있는 강의를 들으면 직장에 지장를 주지 않고 부를 증가시키는 지식과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마나본 동포분들은 두뇌가 좋아서 재택크도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의지가 좀 약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6. 온라인을 이용할 것.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을 전혀 안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성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도 필요 없고 판매원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하는 상품은 20%내지 30%가 저렴합니다.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미리 예약을 하면 항공권도 매우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직행을 피하고 한두곳을 거쳐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더욱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약은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7. 직장의 저축혜택을 이용할 것.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401K, IRA, 등 면세 저축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모르는 사이에 돈이 저축됩니다.  지급되는 수입으로부터 이런 액수를 공제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도 줄어 들고 먼 훗날에 그런 돈을 찾을 때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납세의 부담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401K는 직장에서 마련을 해주지만 IRA는 어느 은행에서도 가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몇 가지의 기본적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모으는 데는 노력과 검약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끝

